
“딸을 위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 탈북모녀 유지혜(가명)님의 이야기-

   4년 전, 유지혜(가명)님은 당시 5살이던 어린 딸을 안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것은 오로지 딸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고 싶었지만 남편은 남아 있을 부모, 형제들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근무할 정도로 지식인이었던 유지혜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 학원에도 다니고 있고 배움에 욕심도 있어

 내년에는 야간대학 진학을 목표로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없이도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유지혜님에게는 적은 수입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지만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밝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이 모자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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